
92025년4월25일금요일 자동차

오프로드전용 엑스프로 험준한지형주행유리

깔끔한디스플레이 프리미엄SUV급실내도인상적

실용적수납 700㎏적재 3500㎏견인능력까지

30대여기자의 더기아타스만 리얼시승기
끝없이펼쳐진황야를달리는미국남부청년, 퇴근후잔디밭을가로지르는

중년가장, 눈보라속을묵묵히순찰하는보안관까지. 영화 노매드랜드와 로

스트인더스트 ,드라마 옐로스톤 속픽업트럭은생존과책임,자유의상징으

로그려졌고,늘굵은팔뚝을운전석창틀에걸친 건장한남성이앉아있었다.

픽업트럭은그렇게오랫동안남성적상징으로각인돼왔다.

지난 22일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직접시승한 더기아타스만(The Kia

Tasman 타스만) 은대형픽업트럭이남성만의영역이라는편견을넘어선 우

리모두의차라는느낌이들었다. 크고거친차보다는 조용하고다정한차

였고, 예상과는달리부드럽고안정적인주행감이인상적이었다. 웅장한외관

과최고급세단느낌의여유롭고세련된실내공간도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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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주행하면서가장감명깊었던것은 조용하다였다.이날시승전까

지만해도 픽업트럭은시끄러운차라는선입견이강했는데,타스만의정숙함

에놀랐고,반했다.

◇오프로드최적화 엑스프로…험지에서 진가 =이날시승한차량은타스만

의오프로드전용상위트림인 엑스프로(X-Pro)로, 큼직한전면라디에이터

그릴과엑스프로전용 17인치 블랙알로이휠에서묵직한존재감이느껴졌다.

시승날마침광주호일대에는비가추적추적내려젖은진흙길이형성됐다.

이건타스만을최대치로즐길수있는절호의기회다. 기자는곧바로핸들을

잡고진흙탕이된길에뛰어들었다.

엑스프로는기본모델보다 28㎜높은 252㎜의최저지상고를갖춰험준한지

형주행에유리했다.엑스프로에적용된전자식사륜구동시스템은이구간에

서빛을발했다.또타스만에적용된엔진의구동력을전후륜구동축에전달하

는 2속ATC 는깊게파이고물이고인진흙길을단숨에통과했다.

운전석시야는시원하게트여있어운전이어렵지않았다.오히려차체가높

아노면을내려다볼수있어안정감까지줬다.과속방지턱을넘을때도높은차

체덕에부드럽게통과할수있었다.

◇고퀄리티 프리미엄 SUV 능가하다=타스만의또다른매력은차량실내

에앉는순간 픽업트럭이라는단어를잊게한다는것이다.

12.3인치클러스터, 5인치공조디스플레이, 12.3인치인포테인먼트시스템

으로연결되는ccNC기반 파노라믹와이드디스플레이는깔끔하고직관적이

었다.스티어링휠(핸들)은가죽마감과각진D컷으로세련미를더했다.

하만카돈프리미엄오디오를통해흘러나오는재즈피아노선율로차량안은

마치하나의작은콘서트홀을방불케했다.

외부소음이차단된조용한차량내부도인상적이었다. 타스만전방유리와

1열에는이중접합차음유리가적용됐고,차량곳곳에는흡음차음재를사용해

소음을최소화했다는게기아측의설명이다. 픽업트럭소리=경운기소리라

고생각했던기자는타스만의조용함에놀랐다.

타스만은 여성운전자를배려한픽업트럭이라고직접말하지않았지만,차

량곳곳에서여성운전자를위한배려가느껴졌다.

운전석시트높이조절범위는매우광범위하고유연했다. 키가작아도시야

확보가쉬워운전하기에적합했다. 핸들조작도한손으로충분할만큼부드럽

고균형잡혀있었다.

타스만은 여성이몰수있는픽업이아니라 여성이몰기에충분히편안하

고감각적인픽업이라는생각이들었다.

◇픽업트럭의본질 적재함도예술처럼=픽업트럭의 상징 중하나는적재

함이다.타스만은두개의굵은프레임이연결된형태의보디온프레임(Body

onFrame)구조가적용돼최대700㎏의적재중량과3500㎏의견인능력까지

갖추고있다.

이같은실측수치보다더눈에띈것은 실용성이었다.

특히동승석상단수납함과 폴딩콘솔테이블 ,시트를위로들어올리면나

오는 29ℓ대용량트레이, 시트쿠션을위로들어올리면나오는 45ℓ대용량

2열시트하단스토리지 등으로적재수납경쟁력을확보한점이눈에띄었다.

적재함에는▲목재를끼워적재공간을분할해화물을수납할수있는디바이

더거치홈▲적재공간손상을방지하는베드라이너▲베드측면조명▲고정

고리화물고정레일등이적용됐다.

또캠핑이나 차박에도유용할수있는베드(적재공간) 커버, 슬라이딩베

드등원하는대로 커스터마이징할수있는다양한기능을갖춘점도인상적이

었다.

◇타스만은 누구의차가아닌 나의차 =대형차에대한부담은특히여성

운전자에게크게다가온다. 남성의차로인식된픽업트럭이라면더더욱그

렇다.

승용차운전경력 9년차30대여성인기자역시픽업트럭은 나와거리가먼

차로생각했다. 크고무거우면서남성적이라는이미지는시승전부터거리감

과거부감으로다가왔다. 하지만타스만의운전석에올라시동을걸고도로에

나선순간,생각이완전달라졌다.

이번타스만시승을통해차가크다고해서꼭 어려운차는아니라는사실

도알게됐다.타스만은오히려운전자에게더많은여유와시야공간을제공

했다. 그리고차는성별이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선택해야한다는조언을

남겼다. /김해나기자 khn@kwangju.co.kr

기아최초정통픽업…아웃도어새지평열다

80㎝깊이물도문제없어…산악특화모드장착도

기아브랜드최초의정통픽업 더기아타스만(The Kia Tasman 타스만)

은다이내믹, 어드벤처, 익스트림등 3가지트림과오프로드주행에특화된엑

스프로(X-Pro) 모델로출시됐다.

트림별가격은기본모델다이내믹 3750만원,어드벤처4110만원,익스트림

4490만원이며특화모델인엑스프로는 5240만원이다.

타스만에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토크 43.0kgf m의동력성능을확보했다.

타스만은최대3500㎏까지견인할수있는힘을가졌으며,흡기구가차량전

면부가아닌측면펜더내부상단에적용돼800㎜깊이의물을시속 7㎞의속도

로이동할수있다.

타스만에적용된 4WD시스템은샌드, 머드,스노우등터레인모드를갖추

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적합한주행모드를자동으로선택하는

오토터레인모드로차량을최적제어한다. 특히오프로드주행에특화된엑

스프로는기본모델보다 28㎜높은 252㎜의최저지상고를갖춰험지에서진가

를발휘한다.

엑스프로에는▲운전자의지에따라좌우차동기어를잠가양쪽바퀴의속도

를동일하게해주는 전자식차동기어잠금장치(e-LD) ▲엔진토크와브레이

크유압제어를통해운전자가요구하는저속주행을유지해주는 X-TREK

(트렉) ▲산악지형에특화된터레인모드인 락(Rock) 모드▲인포테인먼

트화면에차량전방하부노면을보여줌으로써운전자의정확한차량조작을

돕는 그라운드뷰모니터 ▲차안에서클러스터와인포테인먼트시스템을통

해엔진과변속기오일류온도등을확인할수있는 오프로드페이지 등험로

주행시활용할수있는다양한전용사양도갖췄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베드)은 길이 1512㎜, 너비 1572㎜(휠 하우스 부분

1186㎜), 높이540㎜를갖췄으며약1,173ℓ(VDA 독일자동차산업협회기

준)의공간에최대700㎏을담을수있다.

다만연비등은아쉬운대목이다.

타스만제원에따르면복합연비((km/ℓ)는기본모델 8.6, 엑스프로 7.7

로, 높지는않다.연비와함께차량에오를때안전성등을확보할수있는사이

드스텝(발판)이기본탑재되지않고,옵션으로추가장착하도록한점등도아

쉽다. /김해나기자 khn@kwangju.co.kr

무등산누빈타스만…부드러운반전매력에빠지다

광주일보 김해나 기자가 지

난22일무등산 광주호

일대에서 기아타스

만을 운전하고

있다.


